
며칠 전 본당의 헌금을 주기적으로 저금하는 마을의 은행 

출장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. 일정한 금액이 오랜 기간 지

속적으로 입금되고 있는데, 혹시 마약 거래를 하여 돈세탁

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화가 왔다는 것이었습니다. 신자들

의 헌금이 입금되는 것을 보고 마약 거래로 의심하는 모습이 

황당하여 헛웃음이 나오기도 했지만, 한편으론 마약에 노출

되어 있기에 그러한 의심이 자연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 씁쓸

하였습니다. 문득 ‘맹모삼천지교(孟母三遷之敎)’라는 고사성어가 

생각이 났습니다. 단순히 맹자의 어머니처럼 교육 환경에만 

국한된 것이 아니라,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 안에서도 그 

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과테말라에서 많이 깨닫게 됩니다.

과테말라에서 살면서 많이 느끼는 것 중 하나는 ‘사제의 부

족’과 ‘성소의 필요성’입니다. 워낙 사제가 부족하다 보니 어떤 

날은 혼자서 하루에 미사를 7대나 드리기도 합니다. 장례미사

가 동시에 겹쳐서 한 번에 세 분의 시신을 모시고 미사를 드린 

적도 있습니다. 또한 장례미사를 드려야 하는데 본당 신부가 

미사를 집전할 수 없는 경우, 신자들이 직접 신부를 찾아 마을

을 돌아다니는 경우도 많습니다. 고해성사 역시, 사순 시기에

만 딱 한 번 판공성사를 드립니다. 워낙 신자들이 많다 보니 

지역에 속한 30여 명의 신부들이 사순 시기 동안 매일매일 정

해진 본당에 가서 판공성사를 도와줍니다. 이때가 아니면 고

해성사를 보기가 힘든 만큼 많은 신자가 성당으로 찾아옵니

다. 심지어 규모가 큰 본당은 오후 2시부터 저녁 9시까지 판

공성사를 드리기도 합니다. 눈물을 흘리며 고해성사를 드리

는 신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정말 가슴이 아픈 것은, 사제의 

부족으로 인해 신자들이 평소에 성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

쁨을 지속적으로 맛보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. 

가난하고 성적으로 개방된 과테말라의 환경 속에서 어쩌

면 ‘사제의 부족’이라는 현실이 당연한 모습일 수도 있겠지

만, 그럼에도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는 바로 ‘성소를 위한 지

속적인 기도’라고 생각합니다. 성소국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

어린 시절부터 소중하게 키워온 성소의 씨앗을 신학교라는 

모판에 옮겨 심어, 많은 신부님의 정성 어린 보살핌과 양성 

교육 그리고 본당의 많은 신자의 기도와 사랑 안에서 한 사

제가 태어나는 훌륭한 환경이, 결코 한국교회 안에서만 머물

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. 또한 본당에서 매일 성체성사와 고

해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

앙생활 역시, 우리만의 행복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. 

아직도 세상에는 사제를 필요로 하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. 

사제의 부족으로 성사 생활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신자들

이 너무나 많습니다. 성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음에도 

환경적인 이유로 풍요로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들이 

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. 과테말라에서는 성소 주일을 

‘착한 목자’ 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. 특별히 성소 주일을 기

념하는 오늘, 온 세상의 사제 성소와 수도자 성소를 위해 기

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또한 이 땅의 모든 사제들이 착

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청해봅니다.             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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